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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K’ 전성시대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방탄소년단(BTS)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한국 드라마 속 떡볶이와 길거리 패션이 지구촌의 일상을 파고듭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자간담회에서 K푸드와 뷰티, 패션까지 한데 묶어 2030년까지 ‘K컬처 400조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시대라는 점에서 반가운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축제의 뒤편,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진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무용, 문학, 국악 등 우리 문화예술의 뼈대를 이루는 기초예술 현장입니다. 창작자들은 제작비와 인건비 상승, 불안정한 창작 환경 속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수 예술가들이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병행하고, 안정적으로 창작을 지속할 기반도 취약합니다.

정부 정책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K팝과 관광 산업 비전은 비중 있게 소개된 반면 기초예술을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K컬처라는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지금, 그 뿌리를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되묻게 합니다.

문화정책은 성과 그래프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K컬처가 국가 브랜드가 되려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산업뿐 아니라 그 뒤에서 토양을 만드는 기초예술도 성장해야 합니다. ‘K컬처 400조 시대’도 기초예술이라는 뿌리가 건강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